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東醫寶鍵올 四象훌훌學領域에서 잘펴본 特徵과 끼친 影훌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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東톨훌寶훌이 �1�6�1�0 년 完成되었고 훌홈짧世保

元이 �1�8�9�4 년 完成 되어 李朝時代에 �2�0�0 年間

의 時差른 두고 “훌홈”라는 이름의 두 뽕훔

가 냐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�.

비록 두 홈學의 哲學的 背景이 서로 다르다

하더라도 東洋흉學의 홈學史的 立楊에서 보연

한 時代의 획을 긋는 중대한 事件인 것이다 �.
時代的으로 東 �W�f�f 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

서 發刊된 �f�i�l�l 횟훌成方 �, 홈方類聚 �,�f�l�U�4�; 提 要냐

中國에서 發제된 홈學正傳 �, 萬病回春 �, 홈宗金홈
등에 나타난 編뼈 �m휩�l의 함徵을 보연 「中風 �j

「 홉흉 」 門등 治癡篇 위주의 톨훌혐이 지만 東홈

�1�U훌의 �*�1 徵은 「內景 �J �r 外形 」 篇의 훌훌學�t 동

理篇과 「 雜病 �j 門의 治爾짧이 함께 갖추어진

홈뽑임을 알 수 있다 �. 그러나 東뽑寶훌 以後에�l
우리 나라에 냐타난 홈뽑로 「홉門寶훌 �J �r 濟聚
新훌 �J �r 뽑宗없益 �J �r 團方活套 �J �(�1�8�6�7 년發궤 �)

등은 東짧寶훌을 축소 지향적으로 요약한 홈홉

플로�, 治癡篇 옳主의 編짧體휩�j를 다시 발견할

수 있었다 �.
이러한 時代的 背景에서 東 �e�8 휩훌 發제 �2�8�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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炳 �*

년이 지난 �1�8�9�4 년에 原理훌웅�( 性옮꿇 �, 며뿔훌훌 �,

흉充論 �, �I 홉뼈論 �)
과 治癡짧

�( 흉훌훌훌 �, 四훌 �A病

證꿇 �) 을 충분히 갖춘 東톨훌훌훌世保元이나온 것

것이다 �. 李濟馬는 「홉源옮�J
�I�)

에서 四훌훌學이

나오게 된 背景을 설명하연서 “新훌훌帝이래奏

훌以前의 홉끊짧理를 꿇�f�r�p�:�J�. 품이 모아 「훌흉꿇」을 지

어 홈道가 始與하였고 �, 張�{中景以後 南北朝 階훔 宋에

이르도록 朱歐이 病훌훌理를 모아 「活 �A뽑 」

를 지어 團道가 中興하였고 �, 宋元以後 �� 以前

의 病짧훗理를 李果 王好古 朱 �S훌휴 危亦林등

이 이어오다가 �, 李훌 훌흡이 갖추어 얻고 許훌

이 갖추어 전하여 「東홈홉훌 �j 을 지어 뽑道가

復興하였다 �" 고 말하고 東홉 自身이홈道릎 이

어 「東홈짧世保元」을 지였음을 주장하였다 �.
이 어서

“
홈家의 動勞功業 �2�> 을 꿇한다연 張

�{매景 朱 �/�J�t�l�; 許浚으로 으뜸올 상고 李 �M훌 훌됨으

로 그 다음을 상을 수 있다 �" 고 하여 許浚의

功홉을 크게 찬양하고 있는데 �, 이는 許훌이 原

理篇과 治癡篇을 함께 갖춘 東홈寶훌을 지어 �.

證治홉學을 完成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렴임

을 말하는 것이다 �.
이상에서 李홉馬의 홈學史觀을 요약한다연

「 古方 짧寒꿇 �j 은 中國에서 出發해서 中國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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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完成을 보았고�, �r 後世方的 證治홈學 �j
은

中園에서 出發하였지만 韓園에서 �7�i�:�;�.�§�t 을 보았

고 �, 四象뽑學은 韓國에서 냐왔기 예문에 中園

의 홈道는 張 �{中景 朱歐이 이어왔고 �, 韓園의 용

道의 臨은 許浚 李濟馬가 이어 간다는 생각이

다 �. 이와같은 톨훌學史흩�g을 갖고 있는 李홉옳는

누구보다도 許浚의 톨흉學思想、을잘 이해했을 것

으로 생각되고 �, 이를 며훌용學의 創쫓에 톨훌學

的 方 �f훌훌훌으로 援用 했으리라 생각된다 �.
한편 李훔옳는 「四象 �A의 病훌훌理 �J

�3�)

를

설영할 예 宋元明의 여러홈홍의 톨홈협를引用하

였는데 이들 �2�0 여종의 홈홉들이 대부분 東홈

�f훌훌에 인용된 �8�6 종의 용협에 포함되고 있음

을 알았고 �, 또 東홈훌훌 以後에 발간된 홈혐는

한권도 볼 수 없었다 �. 이러한 정에서 보연 李

�@훌훌는 많은 홈學的 지식을 東홈寶훌을 통해

얻었을 것으로 쉽게 짐작이 간다 �.
本�A은 두 홈學사이에 先後의 어떤 밀접한

關係가 있을 것으로 보고 먼저 「東團홈훌의

훌훌훌�h홉의 時代的 背景 」 그리고 「東홈홈훌

의
�*
몸흩�I�f�l�t 휩�l와 許浚의 톨�g學思想 �j

을 요약하고

「 東홈홉世保元의 編훌 �1�f�t 톨없�l와 李홉馬의 용學思

想」을 비교하여 우 홈휩 사이에 나타난 홉學的

方홉꿇의 共通點을 알아보아 東홈홈홈이 四象

훌훌 成立에 끼친 影률을 알아 보고자 한다 �.

�n�. 本 §흩

�1 �) 東홈寶훌의
�*
홈훌훌�b 훌훌와 �R흉代的 背景

李延훌 �0�5�6�4 �- �1�6�3�4�) 는 東團홉훌의 「序文 」

에서 “멸려 융越부터 가짱게는 劉張朱李에 이

르기까지 많은 學者가 냐왔으냐 꿇짧이 �t�5�} 然

하고 짧餘가 표갤되어 다투어 문벌을 세우므

로 훨冊은 많아지고 용術은 더 어두워저 월樞

의 本탑에 어긋냐는 일이 척지 않고 세상

庸뽑들은 찢룻理를풀지 못하고 活�A을 구하다

가 殺�A하는 사람이 많다”고 하여 그 당시 홈

學理꿇의 흔란상을 지적하고 새로운 통일된 홈

學理꿇의 整理가 펼요한 背景을 말하고 있다�.
우려냐라는 最初로 홉句圍 平홉王 �3 年 吳�A

知蘭이 內外典 햇典 明堂때등을 갖고왔다는 記

錄이 있어
‘’ �,

內經이 우리나라에 들어 왔음을

알수 있으냐 �. 內훌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

행學 �I�i�¥�- 理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�. 李朝初에 간행

된 �f 훌훌隻成方 」과 「홈方類聚 �j 에도 內經이

칙정 引用되지 못하고 간접적인 引用만 냐타

나고 있다
�5�)

한편 中園의 宋代홈쩔의 �4총徵은 性理學과 더

불어 훌훌뽕論과 連氣學이 발달되고 處方렵 �( 聖

惠方 �, ‘뿔濟總縣 �) 가 냐와 原理뽑學 보다는 治

용톨훌훌學 �( 臨
�'�*
홈學 �) 이 발달되었다 �. 金元代홈學

은 內쩔을 中心으로 짧學原理가 연구되기 시작

해서 「四大쫓짧」이나오거�l 되는데 이러한 學說

플은 뒤에 「홉學正傳 」에 정려 연구되어 「뽑

林짧要 」를 통하여 우리냐라에 도입하게 된다 �.
東뽑홈훌과 같은 시대에 발간펀 「홈林짧要 」

에서도 內짧이 직접 引用되지 못하고 있는데

이러한 背월에서 宣祖의 命을 받은 許浚은 統

一된 뽑學體系를 만들기 위하여 內짧을 昭究하

고 內經의 흉文을 직접 引用하여 훌훌훌�J�H 용 에

홉 入한다 �. 明代團휩인 「團學入門 �J
�6�)
고�t �r 짧

病回春 �J
�7�)
에 그려진 �A體生理聊힘�j뼈에는 �A

�@옆 解홈 �j 生理의 述語들이 사용되었고 �, 東罵혐훌

에 그려진 身形홉府뼈에는 「仙훌 」에서 나온

背三째 〔玉 �t�t 關 �, 훌훌훌�I 關 �, 尾團關 �) 과 「짧盧없」

에서 나온
“

�r�1�E�:�k 宮”등 道敎的 生理 述語가

사용 펀 것을 폴 수 있었다
�8�)
따라서 東홈 �f 훌

훌에서는 內經과 道 �f�k 哲學이 合해서 홉學原理

를 성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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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) 東뽑혐훌의 뚫輯 �I�I 휩�l와 許훌의 홈學 �J뽕、想

許짧은 東홈훌훌 「훌例 �j 에서 “黃흩짧�n 는 內쩔에

대한 글이 있고 홈홉에도 內外헬象에대한 그립이

있다 이제 이 책은 언저 內짧의 精혔 �$ 훌훌 �I�J�R

로 內짧을 삼고 �, 행面 手足 陽股 骨肉을 取해

서 外篇을 삼고 �, 죠運六氣 띠훌 三홉을 모으

고 內훌 外感의 病證을 벌려 雜짧을 상고 마

지막으로 爾被 針훗짧을 마련하였다”고 허�4쳐

훌톰훌훌의 훌훌훌월�m휩�l에 대하여 道홍의 「黃흩

훌 」의 精神에 따라 「內景 �J �r 外形 」짧올 모
아 이를 홈學厭理篇으로 삼고 雜病짧을 治훨톨

篇으로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�. �r 內景 外形 �j

의 精神은 小宇寅인 �A�l�l 의 形象을 立 �1�f�t 的으

로 그대로 용협에 반영시켜 「혔훌形表 �J�9�)

의
�*
홉神을 냐타낸 것이다 �. 許浚은 이러한 「形

氣꿇的 �J �1�0�)
原理를 바탕으로 「身形澈을 만

들어 東홈寶좀의 맨 앞부분에 記遠하고 이를

自身의 홉學精神으로 표현하고 있다 �.
�(�7�)�> �r 身形 」篇의 完成과 形象團學의 追求

許浚은 훌톨홈寶훌훌「身形」짧에서 形氣홀움的

설명방법을 웰入하여 生命짧훌을 설영하고 있

는데 「形혔 �Z始」에서 “天形은 乾에서 發生

하는데 이 속에는 太易 �, 太初 �, 太始 太素의 네

가지 단계가 있다 �" 라고 하여 宇짧生成에 形

홍의 시작을 말하였고 �r�J�J�f�l 짱之始 �j 에서 “天

地之精氣가 化짧物之形하고 父之精氣 �f훌캉용 하고

�i�i�j�Z 精氣옳뼈이 되어 -月짧에 其 �R짧嚴하고 ’

에서 氣가 形으로 냐타냐는 과정을 및�L하며 �A

身形成을 섣영하고 있다�.
目然과 �A間의 構造的 想廳性을 설영하기 위

하여 「身形홉府圓 �j 에서 孫 �f�t�J�.�A 의 말을 引用

하여
“
天地之內 以�A흉賢하나 頭圓象天 足方

象地하고 天有四時 �A有四股하고 天有五行 �A

有五홉하고 天有六훌 �A有六뼈하고 �" 를 소
개한다

�1�1�)
이러한 초건을 갖고 태어난 �A間

이 모두 각기 體形의 大小 長短과 形色의 모

슴이 달라 나타냐는 이유는 精짧뼈 細生과 홉

�I�J�R 의
�g톰홀에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괴 이러한 바

탕에서 훌病이 발생하연 �, 비록 훌病의 外證이

같아 보이지만 治혔의 方法은 그 사랑의 形色

�D�E훌와 흩뼈의 ���. 에 따라 그 治홉을 달라해

야 된다고 생각하고 「身形홉府圓」에서 朱꺼

훌의 말을 引用하여 소개한다 �. “ 凡 �A�Z 形은

長不及短하고 大不及小하고 �D�E不及훌하며 �A�Z

色은 白不及黑하고 짧不及훌하며 홉不及 �R훌

하니 而況 �D�E �A없多하고 훌�A多火니 라 白者

師氣願하고 黑者뽑氣足하니 形色없흉하고 홉

뼈亦異하면 外證훌훌同이나 治法이 휩別이니라’

하여 사람의 形體는 長大뼈가 短小쩔만 못하고

사람의 色澤은 白밟障이 黑 �1�i�f�i�l�. 만 못하고 거

기에다 뺨形의 �D�E慶와 鷹뼈의 �$휩앉에 따라 훌

病의 예후와 治法이 달라진다고 보고 �A�� 生

理 짧象에서 形色의 차이와 뿜形의 �D�E훌 훌

뼈의 虛앉 현상을 形혔論的 설영방법을 이용승�}

여 짧明하는 이를 形훌뽑學으로 體系化하여 홉훌

�tξ에 젝 용하려 고 하는것 이 許浚톨홈뿔의 精神이다 �.
「 身形 」 짧을 總꿇的 �A�m生理學이 라고 본다

연 �, 內깝의 표홉六뼈와 外形篇의 頭面 手足 ��

�� �1좋肉의 機能 성영은 各꿇的 解힘 �j生理學이 라

할 수 있다 �. 五훌六뼈의 機能的 섣영을 하기

위하여 �五홉의 形象
�. .五흩部位’ �五戰屬

類뺑
’ ‘

五腦大小
’ �

五톰훌짧證
’ �

五훌훌病짧
’

.죠홉病 虛 �)�( ’ ‘죠흩外候’ .五홉탤受’등을 설영

하고 있는데 이는 解 ���)�! 훌的 形態와 生훌的憐能을

함께 성명하는 “形象的機能 說明”임을 알수

있다 �. 外形의 여러 身짧器官들의 기능섣 명도

五흩六뼈의 表짧 입장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

아 形象的 解휩�j生理임을 알수 있다�.
훌病을 진찰하는 데에도 形象的 �� 察을 추구

하고 았는데 「審病 �] 門에서 먼저 「神聖工巧 �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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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望門問切 즉 四훌을 말하였고
�,�1�2�) �r 깡病�Z道 �j

에서
“
善쓸者 蔡色훌服

”

이 라 하고
“ 양病之

道는 觀�A勇홉하고 骨肉皮 �I홈로 能知其情하여

以흉캉法也”라 하였으며 �, “參察이란 形色과

服證의 合-을 求하는 것’�1�3�)
이라 말하고 있는데

形色은 形훌的 캉察에서 나오는 것이다 �. �r 辦證」門
의 「寒熱짧形氣」에서 ‘황흉흉훌氣와 寒홈짧形”을

소개하고 �r �H�I�� 훌辦病候」에서
“

�B�E의 澤 不澤

과 훨의 無澤을 말하여 血氣의 有餘不足과 血

氣具不足”을 말하였으며 �, “ �A黑훌者 易治하

고 �8�E 大肉탤亦白者 難愈한다”고 소개하였고 �,
�.
勇住異形

’

을 소개하고 있어 體形의 形象에

서 解짧을 求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�.
「用훌 �J�r 멈의 「形氣用補협 -뻐l서 ‘形氣不足 病흉有

餘와 形혔有餘 病氣不足과 形흙不足 病혔不足’에서

用훌의 補협를 말하였고 �, �r �8�E 훌用훌 」에서
“ �B�E

�A 氣虛多짧과 쩔�A血虛有火 ”를 말하였고 “
白

�A不可多服發散뺏이요 黑�A不可多服黃훌니 라 ”

하여 形氣의 不足有餘와 �B�E쩔에 따라 用 햇의

方法을 달라하여 形象的 用훗을 求하였다 �.
「 雜病 �j 門의 外感 內짧의 病證 섣명에 形훌훌

病證의
�*
홉神을 표현할려고 努力한 흔적을 찾을

수 있다 �. 數 �{뽑 種類의 �f�I�E 狀을 냐타내는 病짧에�l
는 몇가지로 구분하여 그 證을 표현하고 있지

만 단순한 짧으로 요약 펠수 있는 病훌은 “形

證흉끊”으혹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연 ‘陣病

�f짧 破짧風形證훌病形훌훌太獨形置陽明形證少

陽形훌훌 太陰形짧 少陰形짧 훌�f 陰形 �m 훌훌뼈形證

浮 �K훨形證 �g동滿形證 消짧形證
�*
흉흉形證 �, �1�1훌훌形

���$ 景形證 �f�f�f�j 호形證 ”

등이 있는데 “

形짧病

證”의 基本 精神은 복장한 內容을 갖추고 있

는 病理짧象을 外形的인 取象을 통하여 特徵을

요약해서 理解할려는 방법이다 �.
이상에서 東陽 �f�l 훌의 ‘身形篇’ �五홉六뼈와

外形의 機能 짧明
’ ‘

審病
’ ‘

辦證
’ ‘ �f�f�J 뺏 ’

‘ 內外病짧 ’

을 통하여 許浚이 形象홈學의 추

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올 알게되었고 이

는 뒤에 四훌뽑學에서 �m質的 形象홈學이 냐올

수 있는 멀거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�.
빼 治癡體學의被大와 짧防 및 養生思想

許浚은 「集例」에서
“

道家는 淸홉훌훌養을

根本으로 삼고 훌훌學은뺏홉�g 針훗를 治癡의 方

法으로 상고 있는데 道家는 精올 얻은 반연

홈學은 �m를 얻였다고 말할 수 있다 ..라고 하
여 道敎의 心身 흉養이 뽑學의 쫓物 針훗에

의한 方法보다 훌病에 대한 根本的인 對慮方홉

임을 말하고 있는데�, 이는 기존 홈學 精神의

훌과 針으로 훌病을 고치겠다는 생각에서 마

음을 초절하여 病을 고치고 훌防과 餐生을 함

께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變化한 것을 말하는

것이다 �. 東홈寶홉 「身形」篇에서 「뼈仙 �J �1�4�)

의 말을 引用해서 “欲治其훌 先治其心
�.�. �1�5�)

과
“
治未病之先者

�.�. �1�6�)
의 精神을 소개 하여 훌病

의 ￡훌防을 말하고 있다 �.
養生을 위해서는 “保養精氣神”올 말하고 �,

특히 東짧훌훌 「精 」門에서 象川옳의 및�L을 引

用하여 “精이 氣를 낳고 혔가 神을 낳으나 �-
身을 保全하는데는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이 없

다�. 養生함에는 무엇보다도 精을 重이 여겨야

한다 �. 精이 가득하연 氣가 活發하며 氣가 홉

發하연 神이 狂盛한다 �. 神이 狂흩용하면 몸이 건

강하연 病이 적다”하여 養生의 방법을 소개한

다 �. 그 외에 「按�R용導引法 �j 과 「還月內椰홉 」

을 소개하고 「細養要뚫 」에서 「太 �Z협 �A�J 의
‘ �t 禁文 ’ �1�7�)

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

협家의 養生術에서 나온 것이다 �.

때 짧國홈學의獨自的 發辰

許浚은 「짧例 」에서 “中國의 醫學을 北짧

�( 東훤 �)
와 南홉 �C�f�t 훌 �) 로 나누어 짧에 南北

의 이름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東方에 치우쳐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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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홈훌의 道가 連線하게 끊이지 않았은즉 우

리나라의 藥도 또한
� 東홈 ’ 라 할 수 있지 않

은가”하여 짧國 隔學을 하나의 독랩된 햄學으

로 간주하고 있으며 �, 이는 특히 자신이 지은

東홈 �f훌훌의 톨홈學精神이 이제까지 발간된 中園

醫팝들 보다 새로운 治했톨흉學의 흉大精神에서

냐왔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�. 그는 이어서

「월例」에서 “뽑術을 배우려연 먼저 本草와

훌性을 익혀야 하는데 本草는 浩緊하고 讓論

이 일치하지 않고 收嚴되어 있는 약이 그 절

반은 현재에 알 수 없는 약이니 그런것을 구

별하여 利用하기 쉽게하고 멸려 中國에서 약

을 구해올 폐단을 없앤다 �" 하여 우려 실정에

맞지 않는 本草냐 盧方 그리고 用量을 고쳐서 우리

실정이나 體質에 맞는 韓嚴인 홈藥을 얀든다는돗에

서 우리나라에서 生훌되는 짧짧을 �g 名 훌地 採集日

月용治 응을 상세히 기록하며 누구냐 쉽게 구하

여 �� 寶을 쓰게 하였고 �, 홉흩 �* 的 體훌용에서얻은

處方과 用꿇을 寶用性 있게 수용하여 �f�9�,�:�; 病치

료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�. 이러한 愛民精神이

나 합用精神 �( 합學精神 �)
은 복장한 짧學理홀움을

統合훌훌學原理로재정려한 東홈寶흉
�*
홉神에서

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精神은 뒤에 東武가 四

훌훌學을 創쫓하게된 重要한 動機가 펀다고 생

각한다 �.
�3�) 東홈짧世保元의

�*
륨輯 �g톨힘�l와 李濟馬의

홈學思想

著者는 ’

李濟馬 哲學의 學文的 背흙과 四象

홈學의 成立에 대한 考察’에서 四훌홈學이짧

學的 背 �)�;�(에서 냐왔음을 말한바 있지만李濟馬

는 李朝末의 實學者로 기존의 性理學에 대한

改新偏學의 입장에서 그의 哲學을 멍뼈隔學�( 四

협三經 �) 의 再解析에서 찾고 있다 �. 모든 필物

의 현상을 � 事心身物
’

로 要 �1�3 해서 설명 함으

로써 主理論的 性理學과 主氣꿇的인 周易의
�*
홉

神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�.
즉 ‘ 事心 ’

의 形而 �t 學과 ’

身物
’

의 形而

下學 현상을 동시에 따악하여 설명학는 形心

論的 取象方法의 「形象哲學 」을 완성 하고 이

를 이용하여 宇寅의 事빼현 상이 나 �f�f�1�I�: 會의 隔

현상 그라고 �A間의 心身현상을 성영하고 있다 �.
李濟馬는 인체의 천부적 ‘

四象 ���'�l�t 說
’ �1�8�)

을 설영하기 위하여 �r�}�t�[�M�I�i�j 世保元 」의 �性命

論
’ � 四端꿇

’ ‘

熾充鏡 ’ ‘

職關論
’

에서 四象

哲學을 背景으로 哲學的 �A間과 生理的 �A 間

을 四象說的으로 성영하여 이를 四훌爾뺨���1�i�R

理篇으로 삼고 �,�. 辦證論 ’ 과 � 四象病證꿇’ 을

治癡篇으로 상은 것을 알 수 있다 �.
李濟馬는 心身째係의 �A問을 설명하는 과정

에서 �'�A 票鷹理 ’ �(즉 四象 �A의 嚴關의 大小 �)

를 말하고 있고�, ‘ �A짧心愁 ’ �(
짧짧 �f�i�¥�r 협〉를 提

示 하였는데 �'�A 찢홉理 ’ 는 “天票之딘定”이

라 하여 평생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太少陰陽

�A의 體質이 固定된다고 하였고 �. �'�A 趣心愈’은
“
天훌 �Z未 �:�i�E�" 으후 後天的 努力 如何에 따라

心之隔홉과 關孩이 달라진다고 보아 이를 「治

心治病」의 理論的 背 �-�"�'�.�h�\ 으로 설명하고 있다 �.
李濟馬는 훌病의 原因을 설영하기 위하여

「홈源짧 」에서
“
옳古之짧師 不知心之愛惡所欲

휩뽕‘哀樂偏휠-者 �f흥病而 但 �;�;�n�l 홉뽑水짧 �f흉흉흉없屬

犯者 �f훌病故 �" 라 하여 마음 �( 홈홍哀樂 �) 이 훌

病의 原因이 된다고 보아 “性情홈學”을 주장

하였다 �. �r 四端論 �j 에서 홉뽕哀樂의 暴動浪動은

모두 行身不誠 知 �A不明에서 나온다고 하여 知

行의 不誠당에서 모든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고

보고 마유의 안정을 강조 하였다 �.

李濟띄는 「홉뼈論」에서 �A�m 生理機能을

성명하연서 四짧
�( 師牌 �i�f�f 뽑 �)

은 「헬쩔、哀樂�j 의

性情에 의하여 直升 倚升 放降 �1�!�3 降의 기운으

로 나누어지고 �, 四뼈 �( 쁨院 뽑 小陽 大陽 �) 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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水혔之혔의 溫熱 �w�, 寒의 기운이 「며뼈의 形象 」

에 의해서 輕淸 薰薰 �z�p�: 淡質重으로 냐누어 지

고�, 이들중 水짧 �Z氣의 淸氣는 「耳目홉口 」의

힘을 벌려 「神혔血精」이 되고 이들은 「後며

海 」로 들어가 「훌願血精 」을 이루고
�*
￥ �t�t 은

「 聊牌뺨뽑 」 의 힘 을 빌 려 �r �i�1�!�!�f ￥油條 」이 되

어 「前四悔
�j 를 이루고 �, 이들중 潤훌는 四뼈

를 도와주고 �, �r 腦限血精」속에 있는 홈棒는

「 뼈手題足 」 의 기 능 �( 直뼈之力 �, 能收之力 �, 寬

放之力 �,�l�i�B 彈 �Z力 �) 에 의 해 짧훌훌 成物되 어 皮

毛 節肉 骨을 이룬다고 하였다 �.

이 상에서 李햄‘뚫의 홉뼈論은 水앓之氣의
�*
황

氣가 �r�:�t�t�t 뼈훌릎 통하여 成動의 形狀이 되는

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耳엄빠口 뼈牌퓨뽑

頭手要足의 形훌的 生氣훌훌能에의해서 이루어진

다고 성명하고 있는데 이는 「形象的 生氣論 �j

이 라 할 수 있다 �.
李濟馬는 四훌�A의 體質훌別을 하기 위 해 서

「樓證論 」에서 四象 �A의 生理的 짧象에서 나

오는 體質짧의 개 념 과 病理的인 現훌에 서 나오

는 뽑質病證의 혔훌證개념의 두가지를 말하고 있

다 �. 生理的 體質數證에는 四象�A의 �%훌理와 心

愁이 함께 어울려 어느 특정의 內的要素가 형

성되면 반드시 外形的인 形象의 특정이 나타난

다고 보고 이를 꿇形氣훌과 容鏡詞氣 그라 고

體形의 長短 大小로써 그 특정 을 取像하고 평

소 지니고 있는 性質과 材幹을 �1�9�> 이용해서 홉

證의 자료로 삼고 있으며 그 외에 生理的 습

관에서 大小便 歐水 發 �i�f 消化狀뺑를 보고 服

狀 �I�J�I�L 肉 훤心을 참착하여 결정한다 �. 그러나 �A

物 形容을 자세히 商量하여 取像해서 內的要素

의 특정이 偏�, 倚�, 過 �, 不及의 어느쪽에 치우

쳐 있냐를 분별하는 形象辦짧인 것이다 �.
「四象病證論 �J에서 體質病證은 表病證과 裡혐廳 �I�]

寒證과 熱證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거기에 輕證

重證 危꿇을 구분하여 냐누고 이들에게 각각

精神病的인 心理狀態와 肉 �m病的 病理狀뺑를

함께 도엽 설명하여 천체책으로 病證의 輕重

�� 急 順않의 개념을 냐타내려는 要略
�*
홉神을 말

하는 것으로 이는 띠象人의 形象的 形짧病옆을

표현한 것이다 �.
이상에서 李濟馬는 �.�N�� 엠 �'�U홈論的 生理훌훌病理

觀 辦證觀에�l서 �r�� 鄭인 生氣論�H形훌的 形짧혐훌�I�J

「形훌的 �I�t 質혐題」을 말하여 形훌홈뿔을 이용하여

설명화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�. 또한 총濟馬는 「廣

濟짧 �j 에서 훌防홈學과 養生을 설영하기 위하

여 인간의 生活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었�1훌를

제시하고 있어 生폼的 正己와 홈學的 正己를

냐누어 말하고 있다 �. 즉 생활속에서 「酒色財

權 �J �2�0�> 의 냥용을 경계하고 中庸을 지킴으로

써 生活의 調和와 마유의 갈등을 훌防할 수 있

다고 보아 톨홈學的 正己보다 평소의 生活的 正

己를 중하게 여겼다 �.
그는 훌防훌훌學的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

「知行꿇 �J �r 動홉꿇 �J �r 五福짧 �j 등을 따로 著

述 하였는데 이는 治혔홈學 보다 훌防홈學을

강조한 것이라 생각왼다 �. 養生을 설명기 위하

여 「辦짧論 」에서
“
太陰 �A은 察於外而 톨寧

靜홉心하고�, 少陽�A은 察於內而 룹寧홉횡빼몽心하고�,
치앓�A은 退-步而 훤寧靜훌멸之心하고�, 쨌용�A은 進

-步而 훤寧靜끼쫓定之心하라�? 하였고 또 말하기를

‘太陽�A 훤빼�t�� 용心哀心하고 少陽 �A 훤훌哀ι뽕心하고

木陰�A 훤훌樂 �,�G、홉心하고 ‘↓�# 홍�A 훤훌훌훌 �L樂�.�[�; 、하라’

하였다 �. 그라고 홉뼈論에서 “耳目口홉 �Z用을

深遺廣大則 精神혔血生也요 �� �J�J�i�I�i牌 �i�f�f 뽑之用을 正

直中和則 律 �;�g�: 油被充也니 라 ”

하였는데 이상의

흉生의 精神을 요약하연 평소 性情의 偏急을

버라고 마음의 훤心을 경계하고 四象 �A의 性혔

와 情氣 �a ’
를 이해하며 이에 맞추어 생각을深

遠廣大하게 하고 行動을 正直中和 하게 하연

�-�1�5�5�-



心身이 건강하게 된다고 하여 올바른 知行을

강조하고 있다 �.
李濟馬는 東훌훌꿇世保元卷末에

“

家家知흉하

고 �A�A知病然後�>�1�] 可以뚫世保元이니라”의 구첼

로 李濟‘馬홉學思想을 요약하고 있는데 누구냐

짧學을 쉽게 이해하고 편려하게 利用케 하여

應民훌훌學에 도달하는 것 이 그의 목표인 것이다 �.
복장한 짧學理論을 實用的으로 整理 要略하여

形心꿇的 形象뽑學인 四象짧學을 세상에 넓혀

서 집집마다 病의 근본을 알게 하는것이 實學

者인 李濟馬의 團學精神인 것이다 �.

�i�l�l�. 結 를“
�i�i�!�I�I�I

이상에서 東홈끓 �i�!�t 保元의 編훌훌動機와 時代的

背景 그리고 東짧홈뚫의 編輯體힘 �j와 內容에서

許浚의 홉學思想、을비교 고찰하여 홈學方法꿇

的 立楊에서 우 홈學의 흩홈學思想、을비교하연

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�.
許浚은 기존의 홈學理훌움을을새로운 �F훌學 �m

系로 統合 睡理하기 위하여 內經과 道敎精神을

導入하여 홈學 �1�* 理篇을 만들고 이를 治癡篇에

이용하여 훌훌治홈學을完成한다 �. 形氣꿇的 理論

을 바탕으로 하며 天�A關係의 �A問觀을성명하

고 「身形 �J �r 죠뚫六服의 機能설명 �J �r 審證 」

「辦證 �J �r 用훌 �J �r 內外病證」 설명에 形象훌웅

的 方홉을 導入하여 설영하고 이를 �m系化시
켜 形훌뽑學을 追求 하였다 �.
李濟馬는 짧學哲學의 �1�!�j�'�J 캄에서 「핑心身物」

의 四象哲學을 完成하고 四象哲쩔을 바탕으로

하여 기존의 證治網學을 再統合 整理하여 四象

團學을 完成한다 �. 心身꿇的 �A問觀을 提示하고 �,

形心論的 理論의 바탕에서 �A짧의 生理的 病

理觀 樓證의 설명에 形象꿇的 방법을 합入하

여 形훌的 四象꿇質 홈學을 완성 한다 �.
이로써 두 뽑學의 方法論的 共通點을 찾을수

있었는데 첫째 두 홉홈의
�*
륨輯上에 냐타난 특

정으로 다른 짧
�;
정에 �H�I 하여 原理篇이 강조된

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홈學이 다함세 새

로운 뺑學理論의 웰用的 整理要 �� 이 그 目的임

을 알 수 있었다 �.
둘째 두 홈學에 서 다함께 治 ���I 홉學의 被大뿜

神을 말하고 있으며 활生과 짧防優先精神을 볼

수 있다 �. 즉 기존의 훗物的 治쨌方홉에서
�*
홉

神的 治縣方法으로 彼大하여 “

以道廢病
”

과

“治心治病” 精神을 말하였다 �. 그러나 養生의

方法에서 “淸홉修養”의 道家의 思想과 “生

活的 正己와 知行의 努겨
”

의 댐敎的 思想과의

差異가 있다 �.
셋째 두 흉學에 서 다함께 形象뽑學을 추구

하였다 �. 그러나 許浚이 추구한 땐�j一的 形象훌월

學이 四象홈學에서는 四짧質的 形象罵學으로바

뀌었고 �, 天 �A關係의 �A問觀에서 나온 形졌論的

形象隱學이 心身關홉、의�A間觀에서 냐온 形心

論的 形象體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�.
넷해 두 뽑學에서 다함께 韓國뺑쩔의 獨 �g 的

發앓精神을 찾을 수 있는데 �, 이는 治 �%훌짧學의

據大精神 �, 形象짧쩔의 追求精神 �, 암用的 要略精

神 �,�.�f�f�l�; 民홈學의 구현精神이라 말할 수 있다 �.
따라서 東쩔핸홈에 나타난 짧쩡思想은 東武

의 四옳뽑學 탄생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

응을 알게 되었다 �.

註

�I�) �r 흉周 奏漢以來 扁밟有名而 張 �{中월具倫짜

�z �k감 �� 成家쯤 �m ��혹道始興 �. 張 �{벤삶以後 南

北朝階 �E흉짧 繼之而至子宋 朱 �J�t�b�; 具倫得之 훤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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活�/ ＼혐 홈道中興 �. 朱�&�; 以後 宋元李훌 王好

古朱끓亨危亦林繼之而至子明 李�1앉훌훌信具뼈

得 �Z 許浚具備陣之 著東홈�J�f 훌 團道復興
�j

「 東짧짧世保元 �, �, 홈뼈용論 �J�.
�2�) �r 蓋神앓黃帝以後 奏漢以前病證聚理 張�{中짤

傳 �Z�. 짧홈以後 階康以前病證훌理 朱�M傳之�.
宋元以後 明以前病證藥理 李뺀興信許浚�R￥�Z�.
若以際家動勞功業짧之則 협以張 �f中광朱歐許

浚옳首而 李뿔훌�I�H들�훗之 �J �r 東뽑홉世保元 �,

훌훌源짧 �J�.
�3�) �r 少陰�A 病證藥理 張 �# 뭘�t�l�f�!�: 幾乎昭詳훨明而

宋元明諸 �g훌훌훌乎昭詳짧§ljJ �r 東뽑홉世保元 �,

홉폈論 �J �.
�4�) 金斗種 韓國뽑學史 서울 探究堂 �1�9�8�1

�p�.�2�5�.�2�9�.

�5�) 朴贊國 東홈學의 成立에 對한 �%究 龜嚴學

報 서울 �1�9�9�1 �p�.�2�5�.
�6�) 李 優 �, 團學入門 東方혐店 홉潤 �p�.�l�0�.

�7�) 짧廷賢 萬病回春 大中國圖합公司 짧北 中

華�:民國 �4�6 年 �p�.�3�2�.

�8�) 東홈뺑앓 「內뀔 �J �r 身形」簡의 背有三關

에서 ‘仙쩔日 玉 �i�t 關 훌훌轉關尾聞關 皆精

氣升降往來 �Z道路也”라 하였고 ‘훌虛篇日

三關往來氣無嚴-道百服朝 �i�1�E 九”이라 하였다 �.
�9�) �r 素問 �J �r 陰陽離合篇第六 �J �r 陰陽용훨鍾
짧傳 �� 一周 氣짧形表 而뚫相成也 �J�.

�1�0�) �r 東짧홉훌 �J �r 身形 �j 篇 �r�� ￥ �Z 始」에서
“
天地 �Z 氣 化萬物之形

”

이라 하였음 �.
�1�1�) �r 天地之內以�A짧월 頭며�l象天 足方象地 天

有四時 �A有四鼓 天有표行 �A有표홉 天有

六極 �A有六服 �J �r 內景 」篇 「身形 �J�.
�1�2�) �r 望而쩌�J�Z 調 �Z神 聞而쩌 �]之謂之聖 �F�J텐而知�Z

謂 �Z 工 切服以었 �J�Z 합�.�.�J之巧 以內혔�1之日神 以

外知之日뿔 神뿜工巧調之 �1�m象 �J �r 雜病篇 」
「神聖工巧 �J�.

�1�3�. �r 죠屬之象可以類推 죠聊相훌可以렐짧 五

色微쓸可以目察 能合股色可以훔全 �J �r 雜病
웹 �J �r 앓病 �Z道 �J �.

�1�4�. �r 古之神뿔之뽑能癡 �A�z 心 �E훌使不治於有훌

今之隱者推였 �1癡 �A之훌而不知癡 �A�z 心 是쩌훨

�f용本흉末 不훌其隱而攻其流欲求훌愈 끼�:행愚

乎 �J �r 內광 �J �r 身形篇 �J �r 以道取病 �J�.
�1�5�) �r 太白힘 �A日 欲治其훌先治其心…

�-�'
�r 內景」

「身形 �J �r 以道爾病
�-�'

�.
�1�6�) 又日￥ �A治於未病之先 톨훌家治於�E病�Z後 治

於未病之先日治心日흉養 治於 �E病之後者日

훌짧日흉炳雖治之法有二而病�Z�� 멍則 �- 未

必不有因心而生也 �J �r 內景 �J �r 身形 �J �r 以
道標病 �J�.

�1�7�) �r 太ζ떠 �A�-�t 禁文日 一者小줍語養內氣 二

者 �$�: 色愁養精氣 三者輝滋味養血혔 四者無

精被養홉�X혔 굿�i 者莫멍톨뽕‘훌훌 �I�J�f 氣 六者美軟食養

몹氣 �t 者小思 �I훌養心氣 「內景 �J �r 身形 」
「짧養要옳 �J�.

�1�8�) �r 太少陰陽 �Z홉局短長陰題之뺑化也 天賣之

�E定固無可論 天察�Z�B 定之外又有短長 而不

全其天흙者-則A 事之修而命 �Z뼈也 �J �r 東뽑뚫
世保元 �J �r 四端論 �J�.

�1�9�) 性質 �, 材幹 �: 太陽人의 性質은 짧通 果斷性 �,

太陰 �A의 性質은 成就力 �. 少陽 �A의 性質은

뼈�I�J武 �, 少陰�A의 性質은 端重을 말하고 太

陽 �A의 材幹은 交遇 �, 太陰�A의 材幹은 居

盧 �, 少陽 �A의 �t�f 幹은 事務 �, 少陰�A의 材幹

은 黨與를 말한다 �.
�2�0�) 四象 �A의 「酒色없權」에 대한 경계는 즉

太陽 �A은 「酒」를 �, 少陽 �A은 「色」를 �, 太陰
人은 「財」를�, 少陰 �A은 「權」을경계해야

된다 �r 廣濟짧 �J

�2�1�) �r 太陽 �Z性氣 훤 �r�.�x 進而不欲退 �, 少陽之性氣

훤�: 강�X�l훨而不欲혐 �, 太陰之性氣 훤 �r�.�x 靜而不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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動 �, 少陰�Z性氣 톨欲處而不欲出 �J �r 太陽�Z

�f홉氣 뀔欲옳雄而不欲옳雖 �, 少陰之情氣 훤

欲 �f훌 �h훌而不���f�. 훌雄 �, 少陽之情氣 훤欲外麗而

不欲內守 �, 太陰之情氣 룹앓內守而不앓外廣」

「 훌充꿇 �J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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